
 

 

PRESS RELEASE                                                      배포일자: 18.11.14 

씨유메디칼 3분기 경영실적 발표, 영업이익 흑자전환 

▶ 자회사 씨유헬스케어의 선전 속에 이익 흑자전환 & 매출 전년比 40.8%↑ 

▶ MSO(병원경영지원서비스) 사업 확대 속에 매출 성장세는 지속 유지될 것 

 

<2018-11-14> 응급의료기기 및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기업 씨유메디칼(115480, 대표 나학록)이 

올해 3분기 경영실적 집계 결과,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78억 원, 영업이익 5억 4천만 원, 당

기순이익 7천만 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40.8%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실적

개선을 달성했다.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계실적 역시 ▲매출액 509억 원(전년비 17.5%↑) ▲영업이익 10억 5천만 

원(49.2%↑) ▲당기순이익 4억 2천만 원(663%↑)이 집계되며 안정적 실적 흐름을 보여줬다. 

 

매출 성장에 주된 요인은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업의 매출 증가 및 해외법인의 선전으로 풀이된

다. 독보적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씨유메디칼의 주요 제품군인 AED는 국내 판매 확대에 힘입

어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여기에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 법인들이 일제히 성장세를 보이며 

흑자전환에 기여했다. 

 

대내외적으로 경기 침체를 알리는 빨간불이 켜졌지만, 이익 증가를 실현하며 전년대비 흑자전환

에 성공한 점도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자회사 씨유헬스케어의 선전이 이익 증가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으로 분석됐다.   

 

씨유메디칼 관계자는 “주력사업인 AED와 애플 VAR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세에, 지난 6월 인수한 

자회사 씨유헬스케어를 통한 신규 성장 모멘텀을 구축하며 이상적인 사업 구조가 형성됐다”며 

“실제 씨유헬스케어를 통해 실시되는 MSO(병원경영지원서비스) 사업은 이미 2개 이상의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인수를 기점으로 올해 60억 원 가량의 매

출 기여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 자료문의 :   씨유메디칼 이민석 이사  031-421-9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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